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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충동성과 자살행동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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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충동성과 자살행동(자살계획, 자살시도) 간의 관계에서 보호요인(개인
요인, 가족요인, 또래요인, 학교요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서울지역 초등학생 5∼6학년 573명을 대상
으로 충동성, 자살행동, 보호요인 척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자살행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하였으며, 변인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충동성과 자살행동과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의 조절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29명
(5.1%)은 자살계획을 세워 본 적이 있으며, 17명(3.0%)은 자살시도를 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살행동을 보고한 학생은 
41명(7.1%)으로 집계되었다. 둘째, 초등학생의 충동성과 보호요인(개인요인, 가정요인, 또래요인, 학교요인)은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충동성과 자살행동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초등학생의 충동성이 자살행
동에 미치는 영향에 보호요인 모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충동적인 초등학생이라도 보호요인이 높을수록 
낮은 자살행동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렇듯 보호요인은 초등학생의 충동성에 따른 자살행동에 대한 완충제로 작용하기 때문
에 이를 강화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함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protective fact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mpulsivity and suicide behavio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is study surveyed total 573 elementary school 
students located in Seoul. They completed survey questionnaires of impulsivity, suicide behavior and protective 
factors. Collected data was examined using correlation analyse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First,
a total of 29(5.1%) students reported suicide plan, 17(3.0%) students reported suicide attempts and the rate of suicide
behavior was 7.1%(n=41). Second, there wa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impulsivity and protective factors and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impulsivity and suicide behavior. Also, it was found that the protective 
factors(individual factor, family factor, peer factor, school factor)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impulsivity and 
suicide behavio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 protective factors(individual factor, family factor, peer factor, school factor), impulsivity, suicide 
behavi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moder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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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매스컴을 통해 서울의 한 초등학생의 자살과 초

등학생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자살송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018년 9월에 발표된 한국 어린이ㆍ청소년 행복지수 결
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자살충동 경험은 20.7%로 2015
년 14.3%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자살충동을 3회 이
상 경험한 고위험군 역시 매해 늘고 있는 추세이다[1]. 
이렇듯 초등학생 자살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청소

년 관련 자살연구를 살펴보면 중ㆍ고등학생에 비해 상대

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자살을 시도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초등학생들의 자살행동에 관

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보통 자살은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자살사망

의 4가지 차원으로 구분한다[2]. 자살사고에 비해 자살
계획과 자살시도는 자살사망에 근접한 위험 변인이지만 

국내 청소년 관련 자살 연구는 대상 확보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자살사고에 국한되어 있다[3]. 자살을 효과적으
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위험성이 높은 행동에 초점

을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4] 본 연구에서는 자살행동
을 자살계획과 자살시도를 합해 살펴보았다[4, 5].
과거에는 아동의 경우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

는 현실적인 인식이 낮아 자살은 적어도 청소년기 이후

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하지만 Mishara [6]
의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90%가 죽음을 마지막으
로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만 8∼10세 정
도가 되면 자살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자살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며 대학생 시기까지 유사하게 유지

된다고 밝혔다[7].
자살행동에 관한 저연령화는 사춘기가 이전 세대와 

비교해 일찍 시작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7].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춘기 시작은 여학생의 
경우 평균 11세, 남학생의 경우 평균 12.7세로 예전에 
비해 신체적ㆍ심리적 변화가 빠르고 사춘기 시작 연령대

가 낮아지고 있다[8,  재인용]. 특히 사춘기를 막 시작한 
초등학생의 경우 급격하게 발달하는 신체에 비해 심리ㆍ

정서ㆍ인지적 발달은 미성숙해 충동성은 강하지만 가정 

및 학교환경 스트레스와 친구관계로 인한 우울감 등을 

대처하는 능력은 부족하다[9]. 특히 요즘 초등학생들은 

자기 욕구를 쉽게 해소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환

경에서 성장하면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성향이 강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10].
청소년기의 이러한 특성은 자살과 같은 위험한 행동

을 충동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을 높인다. 청소년들의 자
살시도 대부분은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며[11, 12], 청소
년 자살의 약 50%가 충동적 자살로 분류된다고 하였다
[13]. 또한 한 순간 우울한 기분에 의해 충동적으로 시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14] 언제라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8]. 이렇듯 청소년들의 자살행동은 오랜 
심리적인 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마지막 선택으로 계획된 

것이 아닌 충동적인 문제 해결방식에 의한 결과이기 때

문에[15]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예방이 요구된다. 
청소년의 자살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요인[16, 17]과 가족의 지지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같은 가족요인[18, 19], 또래와
의 친밀감과 같은 또래요인[20, 21], 교사와의 관계와 같
은 학교요인[21]등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요인은 스트레스나 좌

절과 같은 위험상황에서 긍정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자살행동의 위험을 중재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 23].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자살행
동을 경험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아

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15, 17, 24] 초등학생
을 대상으로 한 자살행동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의 조절

효과가 확인되었다[25] .
 둘째, 가족의 지지, 가족 화목도 등 가족요인은 청소

년의 자살위험을 완화하는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나타났

다[18, 19, 26]. 부모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청소년
일수록 자살생각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
의 지지는 청소년의 자살행동을 완충하는 것으로 밝혀졌

다[15, 27]. 한편 부모로부터의 소외감과 가족지지의 결
여는 자살행동을 유발시키는 위험요인으로 보고되었다

[28].
셋째, 청소년기는 점차 또래 관계가 중요해지는 시기

이고 심리적 어려움을 친구들과 나누면서 해소하기 때문

에 친밀한 또래관계는 청소년의 자살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21]. 친구의 지지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감
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9, 30], 또래관계의 어려
움은 자살행동을 예측하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한

다고 하였다[3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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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자살행동을 중재하는 중요한 요

인으로 교사와의 관계를 들 수 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
우 담임교사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하기 때문에 교사로

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은 학생일수록 학교 적응력이 뛰

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3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
행연구를 살펴보면 교사의 지지가 자살사고를 완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4, 35].
하지만 이러한 보호요인에 따른 조절효과는 초등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개인요인만이[25]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가족요인만이[37] 조절효과를 
보였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실업계 
고등학생에게서만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등[38] 연구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보호요인은 그 대상이
나 문제 유형에 따라 완충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

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충동성과 자살행동과의 관계를 탐색하고 개인요인, 가족
요인, 또래요인, 학교요인이 초등학생의 충동성과 자살
행동의 관계에서 조절 역할을 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

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자살행동(자살계획, 자살시도)의 실

태는 어떠한가?
둘째, 초등학생의 충동성, 자살행동, 보호요인(개인요

인, 가족요인, 또래요인, 학교요인)의 관계는 어
떠한가? 

셋째, 보호요인(개인요인, 가족요인, 또래요인, 학교요
인)에 따라 초등학생의 충동성과 자살행동의 관
계가 달라지는가?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 자료는 서울시 지역의 5개 초등학교 5∼6학
년 57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288명(50.3%), 여학생이 285명
(49.7%)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학년은 초등학교 
5학년이 274명(47.8%), 6학년이 299명(52.2%)으로 6학
년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2.2 측정 도구 

2.2.1 충동성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6)에서 개발한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문항 중 충동성에 해당하는 2문항을 사용하였
다[39]. 척도 문항은 ‘생각없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경우
가 많다.’,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잘 참지 못한
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0
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
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72
로 나타났다.

2.2.2 자살행동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6)에서 개발한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문항 중 자살계획(‘지난 1년동안 자살을 계획
해 본 적이 있다.’)과 자살시도(‘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다.’)를 묻는 2문항을 사용하였다
[39]. 각 문항은 ‘전혀 없다.’(0점), ‘1번’(1), ‘2∼3번’(2), 
‘주 1∼2회’(3), ‘거의 매일’(4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67로 나타났다.

2.2.3 보호요인: 개인요인, 가정요인, 또래요인, 

학교요인

청소년들의 보호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상

담복지개발원(2016)에서 개발한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문항 중 보호요인 하위요인인 개인요인, 가정요인, 또래
요인, 학교요인을 사용하였다[39]. 모든 문항은 ‘전혀 그
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5점 리커
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개인요인은 자기존중감, 목표의식, 적극적 대처로 구

성된 5문항으로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
다.’, ‘나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 
‘내가 마음먹고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질 것
이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79로 나타났다. 가정요인은 ‘우리 가족
은 내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고 격려해 준다.’ 등의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다. 또래요인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한 친구가 있다.’ 등의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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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78로 나타났다. 학교
요인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격려나 지도를 해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등의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
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1로 나타났다.

2.3 자료 분석

충동성과 자살행동, 보호요인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
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충동성이 자살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과정에서 보호요인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알아

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 분
석을 SPSS 18.0을 사용해 수행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자살행동(자살계획, 자살시도) 실태

초등학생의 자살행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험 

유무에 따라 이항 변수화하여 처리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자살계획은 5.1%(29명), 자살시도는 3.0%(17명), 
이 둘 중 한 번이라도 경험한 자살행동은 7.1%(41명)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성별, 학년별

로 자살행동의 분포를 살펴보았으나 차이가 없었다.

Table 1. Analysis of Suicide behavior

variables N %

suicide
plans

nonexistence 544 94.9

existence 29 5.1

suicide
attempts

nonexistence 556 97.0

existence 17 3.0

suicide
behavior

nonexistence 532 92.9

existence 41 7.1

3.2 충동성, 자살행동, 보호요인의 관계

초등학생의 충동성과 자살행동, 보호요인(개인요인, 
가정요인, 또래요인, 학교요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
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인이 서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충동성과 보호요인
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충동성과 보호요인 중 개인요인과의 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r=-.372, p<.01) 다음으로 학교요인(r=-.338, 

p<.01), 가정요인(r=-.333, p<.01), 또래요인(r=-.229, 
p<.0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동성과 자살행동은 유
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211, p<.01).

Table 2. Means, Standard deviation,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1 2 3 4 5 6

1. 
Impulsivity

1.00

2. Suicide 
Behavior .211** 1.00

3. individual -.372** -.213** 1.00

4. family -.333** -.252** .689** 1.00

5. peer -.229** -.166** .554** .490** 1.00

6. school -.338** -.156** .517** .529** .434** 1.00

M 1.91 0.11 15.24 6.90 3.32 3.26

SD 1.86 0.54 4.14 1.63 1.04 1.12

3.3 초등학생의 충동성과 자살행동 간의 관계

에서 보호요인 조절효과 검증 

초등학생의 충동성과 자살행동 간의 관계에서 보호요

인(개인요인, 가정요인, 또래요인, 학교요인)의 조절효과
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예
언변인은 평균 중심화(centering)를 한 뒤 투입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자살행동에 대해 충동성과 개인요인은 준거변인 변량

의 총 6.6%를 설명하였으며, 2단계에서 상호작용항이 
추가됨에 따라 2.5%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β=-.512, 
p<.001). 그리고 충동성은 가족요인과 함께 자살행동을 
8.1% 설명하고 있으며, 2단계에서 충동성과 가족요인의 
상호작용항이 추가되었을 때 설명력은 4.1% 더 증가하
여 상호작용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β=-.741, 
p<.001). 다음으로 자살행동에 대해 충동성과 또래요인
은 준거변인 변량의 총 5.9%를 설명하였으며(p<.001), 2
단계에서 상호작용항이 추가됨에 따라 1.1%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β=-.320, p<.05). 마지막으로 충동성은 학교
요인과 함께 자살행동을 5.3% 설명하고 있으며, 2단계
에서 충동성과 학교요인의 상호작용항이 추가되었을 때 

설명력은 1.9% 더 증가하여 상호작용 효과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β=-.356,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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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Moderating Effect of Protective Fact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mpulsivity and 
Suicide Behavior  

D.V I.V β R2
△R2

△F

Suicide 
Behavior

1
 mpulsivity(A) .152*

.066 .066 12.892**

individual(B) -.157**

2

Impulsivity(A) .677**

.091 .025 15.881**individual(B) .019

A×B -.512**

Suicide 
Behavior

1
 mpulsivity(A) .143*

.081 .081 22.948**

family(B) -.204**

2

 mpulsivity(A) .899**

.122 .041 26.305**family(B) .031

A×B -.741**

Suicide 
Behavior

1
 mpulsivity(A) .182**

.059 .059 8.880*

peer(B) -.124*

2

 mpulsivity(A) .487**

.070 .011 6.928*peer(B) .000

A×B -.320*

Suicide 
Behavior

1
 mpulsivity(A) .178**

.053 .053 4.893*

school(B) -.096*

2

 mpulsivity(A) .520**

.072 .019 11.926*school(B) .080

A×B -.356*

**p<.001, *p<.05

 

4.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충동성, 자살
행동, 보호요인의 관계와 보호요인(개인요인, 가족요인, 
또래요인, 학교요인)이 충동성과 자살행동 관계에서 조
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지
역 초등학생 5∼6학년 573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5.1%는 자살계획을 세워 본 적이 

있으며, 3%는 자살시도를 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살행동을 보고한 학생은 7.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중·고등학생의 자살행동(자살계획, 자살시도)이 
1.6%∼3.8%라는 연구 결과들[39, 40, 41]을 상회하는 
결과로 중·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초
등학생들의 자살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초등학생의 충동성과 자살행동은 정적인 상관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15]와 우울한 중학생을 대상으로한 연구[43]의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이처럼 충동성과 자살행동의 관
계가 확인된 만큼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충동성을 인식하

고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셋째, 초등학생의 충동성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

에서 보호요인(개인요인, 가족요인, 또래요인, 학교요인)
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초등학생의 개인요인은 
충동성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여 충동성과 

개인요인의 상호작용이 초등학생의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

존중감의 조절효과를 탐색한 연구[36]와 청소년의 스트
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연구[44]와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될 수 있다. 즉, 
자아존중감이나 적극적 대처 같은 긍정적인 개인요인을 

가진 초등학생들은 스트레스나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처

하며 발달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충동성을 보다 잘 조

절해 자살행동의 발생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자아존중
감과 대처능력과 같은 개인요인은 훈련과 상담을 통해 

계발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의 개인요인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를 전달할 수 있는 많은 경로

들을 마련해야 하겠다.
두 번째 보호요인인 초등학생의 가족요인은 충동성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여 충동성과 가족요인

의 상호작용이 초등학생의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충
동성과 자살사고 관계에서 부모 지지의 조절효과를 탐색

한 연구[37]를 지지하고 있으며, 여자 청소년의 학업스
트레스와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가족 지지의 조절효과를 

밝힌 연구[45]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
럼 충동적인 초등학생이라도 부모님이 나를 신뢰한다는 

믿음과 도움을 요청하고 위로 받을 수 있는 가족이 있다

는 인식이 높을수록 낮은 자살행동을 보인다고 할 수 있

다. 사춘기를 막 시작한 자녀를 둔 부모들은 예전과 다른 
자녀의 행동과 태도에 당황하며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

라 어려움을 호소한다. 특히 자녀의 태도가 충동적이라
면 긍정적인 상호작용보다는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오고 

갈 확률이 크다. 따라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춘기 자녀
의 특징과 적절한 대처 방법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 등을 

통해 가족요인을 보다 강화할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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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보호요인인 초등학생의 또래요인은 충동성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여 충동성과 또래요인

의 상호작용이 초등학생의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
울과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친구 지지의 조절효과를 보

고한 연구[38]와 친밀한 친구관계가 청소년 자살을 낮추
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한 연구[21]와 비슷하게 해석
될 수 있다. 이처럼 또래와의 관계가 초등학생들의 자살
행동에 대한 보호요인이 되는 만큼 충동성을 가진 학생

들이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를 적절

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처 기술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 보호요인인 초등학생의 학교요인은 충동성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여 충동성과 학교요인

의 상호작용이 초등학생의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
적일수록 청소년의 자살생각이 낮다고 보고한 연구[21]
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사의 지지가 자살사고에 보호요

인임을 밝힌 연구[35]와 맥을 같이 한다. 이는 교사의 지
지가 초등학생에게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자

살행동을 완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소년과 상
담을 하다보면 부모와의 별거, 방임, 무관심 등 가족요인
이 빈약한 경우가 많다. 이 같은 경우 부모의 참여 의지
가 없어 부모상담이나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학생
들이 가정 이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이

며, 중ㆍ고등학교와 달리 초등학교는 담임교사와 학교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한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사를 대
상으로 초등학생들의 발달 특성 상 나타날 수 있는 충동

성과 자살행동 간의 관계와 교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연수 등을 실시하여 충동적인 학생들과의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들을 위한 제언은 다음

과 같다.
첫째, 표집이 지역 특정적이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서울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일반화의 한계

가 있으나 차후 연구들에서는 다양한 지역에서 표집을 

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충동성과 자살행동의 관계에서 

4가지 차원의 보호요인의 조절효과만 분석하였으나 향
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보호요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살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
로 충동성을 선정하여 살펴보았으나 아직까지 초등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후속연구에서

는 보다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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